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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
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
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com) 
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한여름 성령집회
은혜한인교회

은혜한인교회(담임 한기홍 목사, 150 S. 

Brookhurst Rd., Fullerton, CA, 92833)가 이

달 23일(목)-26일(주일)까지‘신앙이 다시 타

오르게 하라’는 주제로 한여름 성령집회(Holy 

Spirit)를 연다.

한기홍 목사는“코로나 19 사태로 어렵고 힘

든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

욱 가까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

여름 성령집회를 준비했다.”며“모든 성도들

이 신앙으로 꿋꿋하게 이겨나가길 바란다.”

고 말했다. 인터넷 중계는 은혜한인교회 웹사

이트(www.gracemi.com)를 통해 이루어진다.

▶ 문의: (714) 446-6200

장학생 선발
ANC 온누리교회

ANC 온누리교회(담임목사 김태형, 10000 

Foothill Blvd., Lake View Terrace, CA 91342)

가‘ANC 온누리 장학생’을 선발한다.

장학생은 ●2 year Junior College 장학생 ●4 

year College/ University 장학생 ●Graduate/ 

Ph.D 장학생 ●선교사 자녀 장학생 ●목회자 

자녀 장학생 등으로 나누어 선발한다. 선교사 

자녀 장학생, 목회자 자녀 장학생을 제외한 장

학생은 신앙이 돈독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

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및 대학원

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.

장학생 선발 신청 마감은 오는 8월31일까지

다. 신청 접수는 이메일(ancsfug@gmail.com)

을 통해서만 가능하다. 신청서류는 대학입학

허가서(가을학기 신입생의 경우), 최근 성적표 

사본, 추천서 1부, 에세이 등이다. ANC 장학회 

홈페이지(ancsf.us)를 방문하면 신청서 다운로

드를 비롯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 

자격사항, 신청서 및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운

로드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.

▶ 문의 (323) 219-0735, ancsfug@gmail.com

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(마르 10,46-52)

지금으로부터 이천 년 전, 유대나

라의 조그만 도시 예리고의 길가에 

앉아 있던 거지 소경 바르티매오는 

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

었습니다. 놀랄만한 기적과 말씀으

로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하신 

그분을 꼭 만나 뵙고 싶었던 그는 이 

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.“다윗의 

자손이신 선생님, 저에게 자비를 베

풀어주십시오.”

조용히 하라는 주위 사람들의 위

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

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. 예수께

서 그의 음성을 듣고 부르시자 겉옷

을 챙길 생각도 없이 서둘러 예수께

로 달려갑니다. 그는 분명하고도 확

신에 찬 음성으로 자기의 소원을 예

수께 청합니다.

여기서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없

이 예수께 매달림으로써 은혜를 받

는 바르티매오의 믿음을 생각해 봅

시다. 먼저 그의 끈덕진 부르짖음을 

행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거지란 

신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

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계시는 스승 

예수님을 노상에서 함부로 불러대

니, 주위 사람들의 입닥치라는 꾸지

람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.

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불행을 예수

께 호소하기로 오랫동안 마음먹고 

있었습니다. 그러한 그가 필사적으

로 예수님을 부른 것은 지극히 당연

한 결과였습니다. 그는 확신에 차 있

었습니다. 예수님은 가난하고 불쌍

한 자들 편이라는 소문대로 자기를 

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지는 않을 것

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. 또 그의 즉

각적인 응답을 들 수 있습니다. 

겉옷은 그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

입니다. 낮에는 의복이지만 밤에는 

그의 잠자기라 되기 때문입니다. 그

렇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

순간에 그에게는 아무 것도 필요 없

었습니다.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

이시지만 자기가 부탁만 하면 틀림

없이 들어주리라 믿었기에 서슴없

이 예수께 말씀드립니다.“제 눈을 

뜨게 해 주십시오.”

형제 자매 여러분! 우리는 하느님

의 신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

다. 그런데 다시 한 번 가만히 반성

해 봅시다.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믿

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세상의 영화

나 재물에만 너무 눈이 어두워 있지

는 않는지 말입니다. 우리가 영원한 

구원이나 생명보다도 현세 사물에 

더 열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영적 

소경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

니다.

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

신 이야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

니다. 바로 천상 사물에 대하여 소

경들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신

다는 암시가 숨어 있는 것습니다. 

우리는 하느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

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? 우

리는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

우심을,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

사 우리 모두가 구원되기를 원하신

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느님께 감사

와 찬미를 드릴 줄도 모르고 현세의 

쾌락이나 행복에만 도취되어 있지

는 않습니까?

우리는 후세의 영원한 생명과 기

쁨이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판단하

지도 못하는 소경들입니다. 기껏해

야 70, 80년 되는 인생을 잘 살기 위

해 우리의 모든 정력과 시간을 소비

하고 있습니다. 수천 년 수만 년 아

니 영원한 그날을 위해서는 과연 얼

마나 노력을 하였습니까? 이것이 바

로 우리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입증

해 주는 것입니다.

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님 덕분에 

눈을 뜰 수 있는, 구원을 받을 수 있

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. 우리의 눈

을 뜨게 해주실 분,  우리를 부활시

키어 천당 영광 속에 불러주실 분, 

주님께 목청껏 소리칩시다.

“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.”

-박명준 신부-


